
보도내용< >

금 중앙일보는 이 고환율에 예산처 환율 기준은 원 2026.4.3.( ) 1,380 ··· □ ｢

외화사업 수천억 펑크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기획예산처가 예산편성 “｣ 

전 개월 평균 환율인 원으로 년 환율을 설정하는 것은 연중 3 1,380 2026

환율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며 중동” , 

전쟁 장기화로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경우 자금 부족으로 정책 집행에,  

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기획예산처 입장< >

기획예산처는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능한 최근 시점의□  

환율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, 월(8 )에 직전 개월 3

평균 환율을 산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기준환율을 결정합니다.

ㅇ 그 결과 년 예산편성 기준 환율인 원은 지난해인 년 월  2026 1,380 2025 5

일부터 월 일까지의 평균 환율로 결정된 것입니다9 8 8 .

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예산 부족에 
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보강 등

다양한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금2026. 4. 3.( )

보도설명자료



정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예산 과부족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□ ➊이 전용· , 

➋예비비, ➌외화예산 환전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, 

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불확실한 외환시장에 대비하여 외화예산 부족분을2026  

충당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도 보강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  장 김정애 (044-214-23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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